
lπI 1 

꽁보클|밟표I;1 II덩편EJ 

가평현감과 관련해 서울 동대문구에 전해져오는 옛 이 

야기다. 그야말로 허황된 이야기이기는 하나 그런대로 배 

움이 있어 그대로 실어본다. 

조선 선조대왕 때 영의정을 지냈던 오성 이항복 대감께서 

경기도 가평으로 여름휴가를 가던 길이었다. 대감께서 강 

무가 아닌 사행길이라 평복차림으로 그 당시 고관들이 타 

던 가마 대신 조랑말을 타고 하인 한명을 앞세워 길을 떠 

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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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평을 향해 부지 런히 가던 중 배가 고파 한 주막엘 찾아 

-었다. 당도해보니 마침 새로 가평혀각으로 

이혀감의 깃발이 바람에 나풀거 리고 있었다. 오성 

-^ I-자코 주막집 에 들어 서 며 주막집 주인을 불렀다. 다가오 

T인에게 밥 한상 차려줄 것을 요구했더 니 

거절했다. 이에 이항복이 주막을 둘러보았다. 가평혀까요 

호종하는 사람들이 마당에 둘러앉아 음식4 

주인장 그럼 저기 저 사 

T엇 이 오?" 

- 커으 혹신 이 

.::?- I 송합니다만 저 음식은 우리가 내놓은 것 이 아나고 새 

로 사또로 부임하시는 어르신 한양 본댁에서 준비해 오 

것입니다" 

아니! 그럼 이 집 에느 

내가 많이 시장해서 그러 

시오 . 

감께서 사정을 하셨다. 주막집 주인이 노이 。 

자세히 보니 연세도 지긋한데 오죽이나 시장하 

까 측은하게 여졌다. 

거 이 전혀 없다는 말이요 

다 남은 찬밥이 라도 가져오 

행색으 

저러 λ 

영감님 ， 정 그러시다면 방에 들어가십시오. 비 

이 긴 하지 만 아침 에 먹었던 식은 밥이 있으니 상을 차 

도록 하겠습니다. 

감
 

」1 , , , 



하며 대감을 사랑방으로 안내했다. 주막집이란 본래 먼저 

차지하는 사람이 임지 대감께서 들어가 보니 방 아랫모 

으 이미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먹고 있는 신임현감 일행 

의 차지였다. 할 수 없이 방 윗목에 쪼그리고 앉아 밥상 

을 기다렸다. 얼마 지나지 않아 차려온 밥상을 보니， 꽁 

보리밥 한 덩어리에 보리된장 한 접시 찬물 한 그릇 다 

랑，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. 하지만 어쩌랴? 시장하니 잡 

수실 수밖에 . 

대감께서 꽁보리밥에 시커먼 보리된장을 비벼서 맛있게 

고 있을 때였다. 아랫목에 있던 신임현감이 대감을 돌 

렀다. 

“노인장1" 

“어찌 나를 부르시오?’ 

‘노인장께서 먹는 음식이 무언지 모르지만 무척 맛있어 

보이는데 그 밥 한술 얻어먹을 수 있겠소? 

그러 시구려 . 사람이 먹는 밥을 사람이 나눠 먹자는데 이 

정상 어찌 안 된다 하겠소이까? 기꺼이 드리리다. 

대감은 그릇째로 신임현감 앞에 내밀었다. 

혀깎이 그걸 받아서 보리된장에 범벅된 식은 보리밥 하 

숨가락을 입에 넣고 씹어보니 맛은커녕 보리알이 와글와 

글， 된장 맛은 시큼 털털 . 얼마나 역겨웠던지 대감이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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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앞에서 그만 튀1 ! 하고 뱉어버렸다 . 

.J_인장 행색을 보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딱하기 짝이 없 

넥 . 이 런 걸 음식이라고 먹는 걸 보니 ... 

1 임 현감은 힐난까지 했다. 

하지만 대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남은 보리 

을 다 먹고 주막을 나왔다.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하91 

0 주막에 있는 현감에게 보냈다. 하인이 신이 나서 뛰어 

가 큰소리 로 외 쳤다. 

이리 오너라. 영의정 오성 대감님의 지엄하신 명 이시다. 

시 임 가평현감은 내 일 모레 정오에 가평에 있는 김 판서 

감 사저 정문에 대 렁하랍신다. 

시 임 가평 현감은 눈앞이 아찔하였다. 이 젠 죽었구나 싶었 

. 하지만 하늘같은 영의정 대감의 명 이니 어찌 안 갈 

수가 있겠는가. 가슴이 델덜 떨렸다. 

하펴 오성대감은 주막집을 나와 얼마를 가다가 

그늘에서 입에 장죽을 물고 쉬고 있는 선비를 보고 가더 

깅4 멈추었다. 

‘서 비양반， 담뱃불 좀 얻읍시다. 

대감께서 긴 담뱃대에 떤초를 재면서 선바에게 말을 건냈 

서비가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건네며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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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노인장께서는 이 더위에 어디를 기-시 는지는 잘 모르겠으 

나 길손끼리 만났으니 통성명이나 하고 가십시다. 저­

청평에 사는 조길생이라 합니다. 노인장의 존함은 무엇이 

니까?" 

“나 말씀입니까? 내 이름은 이항복이라 하오” 

그때 갑자기 선비의 안색이 확 달라졌다. 

거참! 노인장의 이름자를 바꾸셔야겠소이다. 

‘아니! 이 름자를 바꾸라니? 그게 무슨 말이오? 

조금 전에 이항복이라 하셨잖소이까? 

그랬소. 내 이름이 이항복이오. 그런데 선비께서 느닷없 

이 남의 이름을 바꾸라니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구 - 1 . 

」-?1 장 함자가 이항복이라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. 

일인지하 만인지상이신 영의정 대감의 함자를 쓰다니 너 

무 무엄하지 않소이까?’ 

대감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한 번 선비를 자세히 살펴 

보니 일자로 다문 입이며 선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. 

“하지만 선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어찌 쉽 게 바꿀 수 있 

겠소? 

대감께서 일부러 그런 말을 했다. 그러자 선비는 더욱 모 

소리를 높였다. 

오성대감은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국로(國老)이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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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 . 아무리 노인장의 이름이 라 하더라도 그 어르신의 존 

하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안 되는 일 이오이다. 꼭 그렇 

게 하셔야 하오이다" 

당부까지 했다. 

예 ， 선비의 말 내 생각해보리， -'-

감은 그 자리를 벗어나 기-다가 하인을 시켜 그 선비에 

게 명을 내 렸다. 하인이 신이 나서 뛰어가 선비에게 전했 

다. 

“서비는 듣거라 영의정 오성대감님의 지엽하신 명이시 

다. 내 일 모레 정오에 가평 김 판서 사저로 반드시 대강 

하랍신다 " 

서비 또한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영의정 어­

시을 몰라보고 무엄하게도 큰소리로 꾸짖었으니 아무래도 

치 도곤을 당할 것 같았다. 

드디어 약속된 날 정오에 김 판서 사저에는 문제의 시이 

혀감과 선비가 나타나 오성대감을 기디-렸 다. 잠시 후 오 

성 대감께서 나타나 먼저 현감에게 말했다. 

‘신임 가평현감 윤아무개는 들어라. 그간 계속되 흉년으 

로 백성 이 도탄에 빠졌거늘 목민관의 신분으로서 기-나하 

비1 성 들이 상시로 먹는 보리법- 한 술을 못 삼키고 뱉으니 

어찌 백성들의 고달픔을 헤아리겠는가? 이 길로 너를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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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현감에서 파직하니 한양으로 즉시 돌아가 네 아비 윤승 

지에게 가서 내가 아직은 관직에 오르기는 이르다 하더라 

고 전하여라" 

하고서 이어서 선비에게 말했다. 

‘선비 조길생은 들어라. 그대는 품성이 따뜻하고 인정을 

베풀 줄 알며 무릇 사물을 보는 눈이 바르니 내가 그대를 

임시로 가평현감으로 봉하고 한양에 가서 임금님 께 교지 

를 받아 내려 보낼 터이니 이제부터 백성들의 아픔과 고 

달픔을 보살피는 어진 목민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라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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